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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
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전 4:15>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해맑은 웃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웃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즐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에는 기독교 명문 대학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명문이 되려면 우리 구성원들의 모습 속에
그럴만한 어떤 것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 명문이라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 속에
그럴만한 예감이 느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난 50 여 년 동안 우리 대학에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명문 대학의 꿈을 꾸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을 되찾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하소서. 아멘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소서

최근 5년간 손해사정사 전국
최고의 합격자를 배출해온 금융
보험학과(학과장 김광국)가 지난
4월 22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
고 보험개발원이 시행한 제35
회 보험전문인자격시험 중 손해
사정사 1차 시험에서 총 34명
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분야별로는 3종 대인에 조전완

학우 외 13명, 3종 대물에 차웅
성 학우 외 5명, 4종 제3 보험
에 최상원 학우 외 13명 등이다.
금융보험학과는 오는 8월에 실

시되는 2차 손해사정사 시험에
서 20명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보험학과의 최근 5년간 손

해사정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
수는 2006년 5명, 2007년 7
명, 2008년 12명, 2009년 12
명, 2010년 17명, 2011년 18
명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손
해사정사를 배출하였고 2006
년 이후에는 전국 1위로 집계되
었다.
김광국 교수는 전주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격증 없는 지방
대학생들에게 높은 연봉의 보험
회사에 입사하는 길이 너무도 어
려웠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에 합
격시키는 것이 절실했다”고 말
했다. 
또 “이번 여름방학은 큰 일 났

다. 2차 시험준비로 금융보험학
과 학생과 교수 모두가 방학없는
시간을 보내야하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활짝웃었다. (자세한
인터뷰 본보 10면 참조)
「사진설명 : 지난 17일 분수대
앞에서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
사 준비반 학생들과 김광국 교수
가 합격축하 세레모니를 펼치고
있다.」

전주대신문이 올해로 창간 47
주년을 맞았다. 1965년 5월
15일  ‘영생대학보’로 출발하
여  ‘전주대학보’, ‘전주대신문’
으로 독자들을 만나왔다. 정확
한 취재, 공정한 보도, 참신한 제
작을 사시로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고 역사를 대변하는 신문을
만들어온 전주대신문은 대학설
립이념인 기독교정신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성과 낭만의 소리’ 교

육방송국(실무국장 이한솔/상
담. 4)은 개국 29주년을 맞아
지난 5일 교육방송국과 시내 일
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는 방송국 출신 동문들과의 만
남을 추진하는 등 방송국의 발
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한편 21일 12시부터 학생회

관 로비에서 방송국 개국기념
공개방송을 실시한다.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배출 전국 최고
1차 시험 34명 합격 전주대신문 창간 47주년 맞아

21일, 교육방송국 개국기념 공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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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이 이끈 제 16회 전주
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장 고 건
총장)가 ‘전주한지 물결, 한류와
함께’란 주제로 지난 3일부터 6
일까지 전주한옥마을과 완주대승
한지마을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펼쳐졌다. 

우리대학은 전주한지가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저비용 고효율,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알찬 축제로

정착하는데 힘썼으며, 오영택 총
감독(경영학과 교수), 이민영 국
장(대외협력홍보실장) 등 학교관
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고 건 위원장(총장)은 “전주는
한지라는 종이를 통해 그 당시 문
화를 주도하였고, 지금 그 역사성
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한
류와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
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전주한지문화축제 성공적으로 이끌어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
구센터(센터장 한동숭/이하 센
터)는 시간 여행 체험을 가능하
게 만든 아이폰 전용 ‘Time
reMAPPer(타임리맵퍼)’ 어
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존 지
역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관
광지, 시정, 공연과 행사, 문화
시설, 전통체험, 맛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타임
리맵퍼’는 전주 한옥마을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사진으
로 재발견함으로써 시간과 장
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을 통해 시간 여행 체험을 가능
하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동숭 센터장은 “이번 앱

스토어에 등록된
‘타임리맵퍼’는
유, 무형 문화자산
의 관광 콘텐츠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한옥마을 뿐만
아니라 전주 전역,
나아가 전국의 관
광, 이벤트, 여행추
천서비스 등에 접목
될  것 이 다 .”며 ,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품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을 보
존하고 알리기 위한
센터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고, 향후 타임리맵퍼는
이용자들이 사진을 올리고, 한
옥마을을 소개함으로써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한옥마을의 옛 모습을 담은 사
진을 모으는 작업이 중요한 과
제로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시공을 넘어 즐겨라~‘Time reMAPPer’앱 개발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한옥마을 관광서비스

이상재 대표((주)새한건설)은
지난 11일 스타타워 VIP식당
에서 새한 장학금 62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상재 사장은 장학생들에게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
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실력
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으니 어
학 공부에 전념하며 훌륭한 인
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주)새한건설은 전북지역의
건설분야 중견기업으로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며 기업의 공공
성을 강화하고, 차입경영을 하
지 않는 튼실한 기업으로 명성
이 나 있다.

새한건설은 2006년도부터
총 6회에 걸쳐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생 명단 : 유하민 (법경찰
행정학부), 이나영( 건축학과),
이우정(토목환경공학과), 현재
승(체육학과), 설연이(대체건강
관리학부), 이한나(법경찰행정
학부), 황진남(공연엔터테인먼
트학과), 이혜진(공연엔터테인
먼트학과), 이경미(공연엔터테
인먼트학과), 김성현(공연엔터
테인먼트학과), 신진희(건축학
과), 양택수(법경찰행정학부)
등

(주)새한건설 이상재대표 장학금 전달
6회에 걸쳐 총 3천만원

입학관리처(처장 이근호)는 지
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과학기
술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우수대
학’으로 5년 연속 선정되어 4
억 6천 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교직 적성과 인성을 갖춘
예비교원 선발 지원을 위해 교원
양성대학 지원 유형인 ‘사범대
학 인센티브’ 사업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1억 1천 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교과부는 선도대학 30곳, 우

수대학 20곳,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 8곳, 입학사정관 양성
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 8곳,
올해 신설된 교원양성대학 지원
유형 8곳을 선정하였고, 선도,
우수대학 중 11개 대학에 사범
대학의 예비 교원 선발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교수, 입학사정관, 교사로 구

성된 평가위원회는 2011년 사
업 추진 실적(신규 신청대학의
경유 도입 여건)과 2012년 사업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였
으며, 특히 정규직 확보계획 등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및 학부
모, 교사 인식 제고 등 질적 내실
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
였다. 

이근호 처장은 “이 모든 결과
들이 고교 대학 연계사업 및 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
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좋
은 평가를 이뤄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 도내에서 최고의 대학으
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2008년부
터 5년 연속 선정되어 20억 5천
3백 만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았
으며, 2013학년도는 전체 정원
의 20%인 606명을 입학사정
관전형으로 모집한다. 

입학사정관 전형 유형은 수퍼
스타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기
회균형선발 전형, (예비)창업자
전형, 지역인재균형 선발 전형이
있다.

5년 연속 입학사정관제 우수대학 선정
5년간 국고 20억 받아,‘사범대학 인센티브 사업’전북 유일

(동정)
김연형

교 수 (경
영)가 5월
11일자로
부총장에
임명되었
다. 

김부총
장은 1981년 여론정보통
계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시
작 교수협의회의장, 대학원
장, 기획조정처장, 사회교육
원장, 경상대학장 등 주요보
직은 물론 조사통계연구회
부회장,  한국통계학회 부회
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통

계청 통계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전주갈릴리교회 장
로로 시무하고 있다.

‘고객관계관리원론’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학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석사, 전북대학교 박사

박승환
교 수 (예
술체육대
학)는 지
난 12일
부터 20
일까지 전

주 소리문화의 전당 및 한
옥마을에서 열린 ‘2012
제 5회 전주포토페스티
벌’ 운영위원장으로 행사
를 진행했다.

‘Beyond the Wall’이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페
스티벌은 한, 중 수교 20주
년을 맞아 중국의 현대사진
작가 교류전을 테마로 진행
할 예정으로, 중국 사진계
의 거장 왕칭송 작가를 비
롯, 중국 현대사진의 흐름
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작가들을 초청, 작품을 소
개했다. 

남수정
교수(가정
교육과)가
지난 12
일 동국대
에서 열린
‘2012
년 한국소

비자학회 춘계학술발표
회’에서 ‘장애인에게 정
보격차는 존재하는가? -
연령과 학력의 조절효과의
검증 -’이란 논문으로 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남 교수는 지난 2008년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도 우수발표논문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송 교
수(산업디
자인전공)
가 현대,
기아자동
차 연구개
발본부에
서 시행하

는 ‘2012 현대자동차 산
학협력 디자인 연구과제 공
모’에 ‘한국 전통 공예기
법을 활용한 인테리어디자
인 고급화 방안’을 제안하

여 최종 선정되었다.
주교수는 현대자동차로

부터 6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6월부터 11월까
지 6개월간 학생들과 함께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제너
시스 인테리어 디자인 연구
를 진행하게 된다. 

주송 교수는 “현대자동
차가 이번 한국전통공예기
법의 디자인적용연구 분야
에서 전주대를 선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
으로 디자인학부 교육의 방
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고 말했다.

숨겨진 전주대학교의 명소를 찾아라
 참여기간 : 5월 29일(화)                  시상식 : 6월 9일(금)

 시상내역 : 대상 1명(상장 + 플라로이드)

최우수상 1명(상장 + 가습기)

우수상 2명(상장 + USB)

 참여방법 : JJSUPER(네이버까페) http://cafe.naver.com/jjsuper

"기타 “메뉴-”캠퍼스사진“ 메뉴-게시(사진+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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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똑.똑.똑 총학생회
(회장 이형훈)는 지난 15일부
터 18일까지 학생회관 앞 민주
광장을 중심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TAXI를 잡아라
"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학생회측은 모든 진행과정

을 카메라 촬영을 했다. 참여학
생들은 이형훈 회장이 직접 운
전하는 택시를 타고 캠퍼스를
돌며 질문과 답변 등 대화를 통
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박미리.한혜지학우(관광경
영), 중국인 유학생 등 50여명

의 학생들이 참가해  전주대에
바란다, 총학생회에 바란다, 교
수님께 한마디, 총장님께 말씀
드린다 등의 질문에 답변을 했
다.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은 온
리원사태의 조속한 해결, 통학
버스 운행횟수 확대, 학생식당
메뉴의 다양화, 진리관 엘리베
이터 설치, 기숙사 통금시간 자
율,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 기
숙사 식당 영양 실태 관리 철
저, 도서관 24시간 개방, 흡연
구역 지정, 순영관 주변 휴식공
간 마련 등이었다.

4일 동안 택시를 운전하며
학생들을 만난 이형훈 회장은
“학생들의 내놓은 의견은 모
두 현장의 소리로 어느 하나 소
홀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교
수님들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때는 마음이 훈훈했
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2학기 페스티발 때 학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총학생회장, TAXI운전하며 학생들 만나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안세길)
재학생 12명은 지난 8일 싱가폴
그랜드 하얏트 채용면접에 합격
하여 정규직으로 취업이 결정되
었다.

이번 채용 면접은 지난달 30
일 싱가폴 현지 그랜드 하얏트 호
텔 인사 담당자가 본교에 방문하
여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시행한 결과 총 12명이
정규직으로 합격하여 7월부터 현

지에서 근무한다.
지난 해 6월 그랜드 하얏트 호

텔 방문 면접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실전 면접을 통해 19
명의 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
였다. 또한 올 상반기에 샹그릴라
호텔 싱가포르 4명, UAE 쉐라톤
호텔 2명, 플루튼 호텔 싱가포르
1명 등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77명이 해외호텔에 채용되어 정
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차진아)에서 진행 중인 ‘커리어
서포터즈’, ‘우리 결혼했어
요’, ‘모의면접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취업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
한 커리어 서포터즈는 지난 16일
스타센터에서 발대식 및 간담회
를 가지고 활동에 들어갔다. 
손강혁 학우(경찰행정. 4)을 비
롯한 26명의 서포터즈들은 주 1
회 이상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의견수렴 결
과를 보고하고 교내에서 운영하
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취업지원 제도 개선을 위
하여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수 활
동팀은 시상금이 제공된다.
남·여 파트너십 향상 및 양성
평등한 동반자적인 삶을 위해 마
련된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
그램이 캠퍼스커플 20쌍을 대상
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세미나실에서 진
행된다. 참여커플에게는 상품권
을, 우수커플에게는 커플링 증정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
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JJ 선
남선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21일부터 30일까지 스타센터에
서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선발된
40명의 학생들은 팀별로 나뉘어

총 3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에 참
여한다. 참가자에게는   StarT
CP 포인트 10점을, 우수팀에게
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오는 31일 교수연구동 801호

에서 있을 모의면접경진대회를
앞두고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21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면접유형은 개별 혹은 집단
면접으로 참가 희망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2부를 준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학생회관
207호)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학
생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며
대회 수상자 SP 20점〜10점과
상품권 지급(대상 20만원, 최우
수상 10만원, 우수상 5만원(2
명), 장려상 2만원(5명) 등)을 지
급하고 수상자를 제외한 참가자
전원에게 CP 10점을 부여한다. 

호텔경영학과, 해외호텔 정규직 취업

한식조리학과(학과장 한복진)
는 오는 1일(금) 오전 10시 개막
식을 시작으로 6월 2일(토)까지
스타센터 3층 스타 아트 갤러리
에서  ‘제10회 졸업 작품 전시
회’를 개최한다.

‘한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개인작품을‘한
옥’,‘놀이’,‘국악’, ‘한글’, ‘한

복’의 소주제로 나누어 49점을
전시하며, 식품상품개발 교과목
을 통한 공동작품은 장류와 곡류
또는 자율주제로 27점이 전시된
다.

학생들이 직접 개발하고 만든
각종다과와 함께  '제기차기'와‘딱
지치기’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전시회

학생생애개발처(처장 최흥식)
는 지난 9일 학생회관 대강당에
서 한국 Fastner(주) 윤병국 회장
을 초청하여 명사특강을 진행하
였다.

이번 명사특강은 급변하고 있
는 기업의 환경 변화에서 리더의
역할,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
취업환경 등에 대하여 기업문화

를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
하게 되었다.
윤병국 회장은 효성그룹 효성
물산에 23년간 근무하였으며, 우
진 전자통신(주) 총괄 부사장, 성
문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아이
비랜드(주)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
며, 현재 한국Fastner(주) 회장으
로 활동하고 있다. 

<본보 5면 참조>

명사특강 - 한국 Fastner(주) 윤병국 회장

17일, 총동연대표자회의에서 밝혀

기업환경과 취업비전 

제 28대 똑똑똑 총동아리연
합회(이하 총동연, 회장 이종
호/물류무역. 3)가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에 학생회관 대
강당에서 제 2차 대표자회의
를 열었다.

대표자 140명 중 110명이
참가한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는 대동제 2학기로 연기, 성년
의 날 기념행사인 ‘더위사
냥’, 제 5회 총동연 페스티발,
제 1차 대표자 LT에 대한 설명
과, 경고동아리와 제명동아리
안내, 학생회관 내 흡연.음주
에 대한 금지조치 등을 안건으
로 진행되었다. 
최연화 학우(총동연 기획2
팀 실장/작업치료. 2)는 “대
표자회의에서 결정하고 추진

해야할 일들이 많아서 많은 분
들이 오길 기대했는데 참석인
원이 적어서 안타깝다”고 말
했다.  

이종호 회장은 “학생회관
411호 총동연 사무실에서는
동아리회원들을 위한 곳이니
언제든지 동아리을 운영하면
서 겪는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
원 등에 대해 말해 달라”고 말
했다.

한편 총동연은 21일에 학생
회관 앞에서 성년의 날 기념행
사인 ‘더위사냥’을 진행한
다. 이와 관련 이종호회장은
“건전하고 모범적인 성년의
날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참가
를 권했다.

캠퍼스 돌며 학생들 요구사항 들어
동영상은 2학기 페스티발 때 공개

커리어서포터즈, 우결, 모의면접경진대회 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색 프로그램 각광

중국인 유학생 80여명은 지
난 12일 ‘한국기업과 문화탐
방’ 프로그램으로 제혜금교수
(경영학부)와 함께 여수세계박
람회를 관람했다.

제혜금교수는 “외국인 유학

생들에게 한국 해양산업의 발
전 및 미래 해양발전 트랜드를
알리기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을 탐방지도 선택했다”며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등 기업관에서 한국기업들의

면모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
국기업과 문화탐방’ 프로그램
은 2009년 1학기부터 취업지
원처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여수세계박람회 관람

학생회관에서 담배 못핀다



4 2012년 5월 21일 월요일   제795호

중국유학생을 위한 ‘한국기업과 문화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수세계박
람회를 관람하고 왔다.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다루는 주제는  '살
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으로 100개국,
5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및 NGO, 16개
지자체가 참가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규
모가 매우 컸다.

박람회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빅오
(big-o)였다. 빅오는 여수엑스포장 앞바다
의 방파제를 육지와 연결해 만든 해상문화
공간으로 ‘O’는 바다를 뜻하는 영어
‘Ocean’의 이니셜이자 미래를 의미하
는 영어 ‘ZERO’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크고 넓었으나 아름다웠다.

한국인의 바다정신과 해양한국에 미래

비전을 제시한 한국관을 보고 세계관으로
이동했다. 중국, 미국, 태국, 일본, 호주, 스
위스, 터키,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
국의 해양의 관계와 미래 비전 등을 제시
하고 있었다. 인류에게 해양이 가지는 가치
와 의미를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무궁무진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는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되겠구나하는 생각
이 들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싱가포르관이었
다. 여기서는 “파라독시티: 작은 도시, 큰
꿈 - 역설이 만든 아름다움”이라는 주제
로 도시기반시설과 푸르른 자연 공간이 절
묘하게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메트로폴리

스,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작지만 거대한 꿈위에 이룩한 싱가포르는
말 그대로 대조의 도시이다. 내부는 싱가포
르 학생들이 지혜를 통해 쓰레기로 만든 예
술품으로 꾸며놓았다. 정말 놀랄 정도로 예
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중국관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 중국관은
가속적발전을 주제로 해양과 해안의 개발
과보호, 해양기술, 그리고 해양문화 이 3
가지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산업발전
에 대해서 소개했다. 중국관에서 동화관람
을 통해 사람들한테 주제를 전달했다.  개
인적으로 중국관에 있는 흰바탕에 코발트
색의 그림이 있는 자기로 만든 벽이 제일

인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우아하고 고급스
러운 느낌이 들었다. 춤과 그 벽은 모두 중
국의 문화와 잘 조화할 것 같다. 

또 하나, 해양문명도시관은 해양실크로
드를 중심으로 아라비아에서 동북아시아까
지 인류문명의 교류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생활공간 미래 해중도시를 체험함으로써
미래해양문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
들이 우리한테 전달했다.

전시장을 돌면서 점차 해양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되었다. 해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해양보
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수는 해
양을 주제로 선정하지 않았을까하는.

저녁에는 대표적인 건물 빅오 옆에서 공
연을 봤다. 개막식 때 bigbang이 왔다고 들
었는데 우리가 간 날은 원더걸스의 공연이
있었다. 객석을 다 채우고 위에 있는 다리
에서도 사람들이 서서 구경을 했다.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다들 원더걸스에 따라 노
래를 했다. 분위기가 최고로 올랐다. 날씨
가 제법 쌀쌀했으나 공연장은 후끈거렸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람회관람 소감
을 나눴다. 하루가 너무 짧았다, 방학에 다
시 오겠다, 즐겁다, 해양의 중요성을 알았
다 등...... 그 중 한국관이 가장 인상적이었
다는 의견과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학교측에
감사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나 또한
그랬고. 

왕소설
(물류무역. 3)

‘마음사랑병원’에서의 6개월..

내 삶의 터닝포인트! 발견하게 된 계기

작년 10월. 군대에서 전역을 한 후 복학
까지 몇 달의 여유가 있어 일자리를 알아보
았다. 군대가기 전에 했던 식당 서빙같은 단
순히 돈만 버는 일보단 돈을 벌면서도 무엇
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싶었
다. 그러던 차에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마
음사랑병원에서 보호사를 모집한다는 광고
를 보게 되었다. 집에서는 차로 10분 거리
이고 출퇴근 버스도 운행한다는 말에 지원
을 해서 면접을 치뤘다. 합격을 한 후, 11
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마음사랑병원... 정신병원이라는 것 정도
만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환경이기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
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첫 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환경 속에
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일을 했는데 단순
히 환자 안전관리정도 하면 되겠지 라는 생
각은 어림없는 생각이었다. 아침부터 딱 정
해진 시간에 맞춰 투약관리부터 목욕관리,
산책관리, 간식수령, 병동 환경정리, 식사
관리, 1층 강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
려보내기, 외진환자 보내기 등과 같이 쉴
새 없이 진행되는 일. 그리고 100명이 넘
어가는 환우분들 얼굴과 이름을 일일이 기
억해야하고 몇몇 다루기 힘든 환우들은 일
의 강도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첫
날을 보내고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계
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 생
각과는 너무 다른 일에 그만 둬야할까라는
생각도 했다. 
새로 들어오는 보호사 중 절반이 하루 이
틀하고 연락도 없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었
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가기도 했다. 하지만
군대도 잘 다녀온 마당에 기왕 시작한 일인
만큼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는 의욕이 내 마
음속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날도 출근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배워갔다.
이렇게 배우면서 일을 계속 하다보니 환우
분들 얼굴과 이름도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일도 익숙해지면서 점점 일이 재밌고 즐거
워지게 되었다. 
처음엔 정신질환 환자들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단순히 환자와 보호사로서 일을 한

다는 생각으로 환우분들을 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병동 환우분들을 접하는 시
간이 길어질수록 그들과 정이 들었다. 그 분
들도 나와 크게 다를 거 없는 사람이고 단
지 팔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처럼 그 분
들은 정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약간 불편할
뿐이지 편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더 순수한 면이 있고 작은 것에도 감
사할 줄 아는 환우들을 볼 때면 오히려 그
들을 통해 반성하고 배운 점도 많았다. 또
한 다른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 내 성격이 이
일과 잘 맞는다는 것도 느꼈다. 일이 적성
에 맞고 즐겁게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환우
분들도 날 믿고 신뢰해주기 시작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한다는 생각보단 놀
러와서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출
근하는 시간이 기쁘게 다가오기도 했다. 

사실 원래 계획은 올해 2월까지만 일하
고 3월부터는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에 매
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버는게 목
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이미 돈은 둘째
고 좋은 경험 쌓고 재밌는 일을 하는 것 때
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
다. 그래서 시간표에 맞추어 병동 책임간호
사에게 부탁해서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근무 시간을 조절해서 계속 하게 되
었고 현재도 계속 하고 있다.

일을 계속하며 학교에 복학해보니 임상

심리라는 길이 이쪽 병원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이런저런 정보를 얻다보니 임상심리라는
길이 나에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
었으며 교수님께 말씀드리니 상담, 심리는
이론 못지않게 경험하는 측면도 중요하다
고 하시며 계속 해보라고 권장해주시니 더
힘이 나서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포기하
지 않고 계속 하게 되었다.
물론 환우분들 중에 좋은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하는 환우들도 많다. 그
리고  학교 다니면서 일을 병행하려니 너무
힘들고 학업에도 약간 지장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 정말 큰 만족을 느끼고 있고 군
전역후 2년 가까이 동떨어졌던 사회에 적
응하기 위해 힘들어지려는 시점에 좋은 터
닝포인트가 된 일을 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
럽다는 생각도 들고 뿌듯하다. 

지금 마음 같아선 오래 하고 싶지만 학생
신분인 만큼 계속해서 할 수는 없다. 2학기
부터는 그만두고 학업에 매진하려는 생각
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좋은 경험을 쌓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 할 것이다. 

나의 앞길에 좋은 터닝포인트가 된 일을
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더 발전하는 시
간이 되길 기대한다.

유진솔
(상담심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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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도 역시 평소와 다를게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진로탐색 시간.

이랜드그룹의 총 책임자, 박성수
회장의 특강 소식에도 사실 이렇다
할 별 큰 감흥은 없었다. 다만 ‘사
회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런 저런
상황들과 부대끼고 있는 성공한 사
람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하는 정도의 생각뿐이었
다. 이는 평소에 이랜드 그룹의 규
모나 사업 분야, 경영 방법 및 성장
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
었다. 그런데 특강을 들으면 들을수
록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꾸만 관심

이 가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점점
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었다.
박성수 회장의 특강 중 나에게 가

장 큰 기대를 준 내용은 타인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였
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 더 나
아가 우리 사회를 판단한다. 그러나
타인 중심의 시각을 갖게 되면 타인
의 시각에서 내 삶을, 나의 태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나에게 원
하는 것을 파악해서 내가 그 가치를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요즘 나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들이 소위 말하
는 스펙이라는 것을 쌓으려 노력하
는 이유는 바로 회사가 나에게 이러
한 조건들을 요구한다고 믿기 때문
이다. 따라서 우리는 취업을 포함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의 요
구를 알고, 내가 그 요구에 맞는 가
치를 창조하여 전달할 수 있는가 살
펴보는 타인 중심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취업을 위해서는
회사와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조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적극적이며 긍
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였

다. 우리 대학 사회는 스펙 쌓기에
누구나 혈안이 되어있다. 자격증,
공모전, 토익 성적 등을 위해 때로
는 대학생활의 고민과 행복을 양보
할 때도 많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적극적이고 긍정적 태도라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말씀하실 때는 잠
시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태
도를 갖추는 것이 자격증이나 토익
성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직
업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단어인 Job
과 Calling은 경제적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소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직업관이하고
한다. 이러한 두가지의 직업관은 분
명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무
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박성수 회장의 특강은 직업
과 재능 - 우리 시대 대학생들의 가
장 큰 화두와 같은 두 단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재능
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면서 다른 사
람이 함께 좋아해줄 때 재능이라는
정의는 언제나 ‘What-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우리에게
‘Why-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
‘How-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묻고 있는 것 같았다.

타인중심의 사고와 긍정마인드를 가져라

강보람
(패션산업. 2)

윤병국 회장님의 특강을 듣고 최
근 세계의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대학생들의 미래진로탐색에 대하여
좀 더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
근의 경영환경은 사회문제와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전환된 패러다임은 기존의 아날
로그 시대의 특성에서 벗어나, 지식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화와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
한 변화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정보
집약 산업 시장이 확대되었는데,
Smart 혁명과 Convergence 현상
의 심화가 그 특징이 된다. 이 현상
은 기술의 집적과 각 분야의 경계가
무너져 한 가지의 매체로 다양한 기
능을 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

한 현상은 유통산업에도 영향을 미
치는데, 월마트가 그 예가 된다. 월
마트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것을 소
비하는 편리성과 많은 정보를 한눈
에 확인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데, 이는 앞으로 유통산업의 비전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Smart 혁 명 을  통 해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
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는 일대 일
의 관계와 폐쇄성에서 벗어나 일대
다수와 개방성의 특징을 가지는 시
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
화를 통해 마켓의 지향점과 목적이
변화되었는데, 3.0 시장 시대가 도
래되었다.(3.0 시장이란 제품판매-
1.0 시장 과 고객만족 및 보유-2.0
시장에서 벗어나 가치 중심적인 시
장을 말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
을 브랜드로 성공하려면, 명확한 비
전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기 위해서는 Professional
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업무처
리,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과 긍
정적인 시각,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반응을 통해 전문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개
인의 브랜드를 꾸준히 계발해야하
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살고
자하는 욕구(신체적. 경제적), 사랑
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사회적, 정
서적), 사고하고 배우고자하는 욕구

(정신적, 지적), 사회에 유산을 남기
고자 하는 욕구(영적, 삶의 의미를
찾는) 등의 4가지 방향을 통해 계발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브랜드화를 성공
시킨 사례들을 살펴보면 ‘No
pain, No Gain’, ‘Don’t give
up’,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마
라’,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라’,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
라’, ‘주체적인, 주도적인 반응을
이끌어라’ 등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직
업이라는 것을 단지 경제활동을 하
기위한 돈벌이로 생각해서는 안 되
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 이를 통해
자신을 브랜드화 하여 차별화된 특
성을 만들어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경영인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사람
이 되어야 하겠다.
윤병국 회장님의 특강뿐만 아니

라 그 이후 진행되었던 특강들도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취업을 준비
하며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었던 부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끔은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치거나 참여한다 하더라
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
우가 있는데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
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전문성을 갖춘 나만의 브랜드를 계
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남오현
(영미언어. 3)

그동안 여성들이 사회진출에 많은 불공평
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
다. 이번 총장님의 특강을 듣고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현황을 하나하나 짚어주시
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가 향상된 역사적 배경이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
고 놀라웠습니다.  
현재는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 고위 관

리직이 많은 기업일수록 창의성이 높고 소통
이 잘되며 혁신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기업
이다’는 연구결과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총장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경험을 말씀

해주셨는데 이 시간이 가장 감동이 되었습니
다. 계속 여운이 남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총장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노하우를 알려주셨
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 욕망으로 스스로 주저앉
지 말라. 대다수 사람들은 남의 이권을 가로
챈다거나 뇌물을 받음으로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것을 허다하게 많이 보셨다고 하셨습니
다.

두 번째, 정서적으로 교만하지 말라.  남들
은 배려하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을 선호
하므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배려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건강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일이 주어졌을 때 성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강한 기초체력 반드시 길러야  하며,  건강관
리도 하나의 성공의 지름길이라  강조하셨습
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지만, 무
엇보다 감사한 것은 생리적 해결을 할 시간
마저도 부족하여 자칫 기회를 놓치실 정도로
바쁘신 와중임에도 저희 한명 한명에게 따뜻
한 눈빛으로 보듬어주시던 모습은 평소 묵묵
하게 생각했던 총장님의 이미지와는 달리 가
족같은 친근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제가 비록
남자지만 이번강의를 통해 남성이 아닌 여성
의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고, 남녀
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
을 해봤습니다.  
총장님이시기전에 인생선배로 생각하고

위의 강조한 사항들을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영
(경영. 2)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 특강을 듣고>

자신을 브랜드화 하여 차별화된 특성을 만들어라

<윤병국 회장 특강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건총장 특강을 듣고>

물질적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

정서적으로 교만하지 말라

건강관리를 잘해라



6 2012년 5월 21일 월요일   제795호

50년 낙후라는 꼬리표를 달고 반세기
를 지내온 요즘 사람들에게는 먼 옛날이
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황현이 지은『매
천야록』에는 전주를 우리나라 3대 시
장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주는 물산이 모이는 고장이었음에 틀
림없습니다. 물산이 모이고, 사람이 모
이고, 돈이 모인 전주에서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향유력이 높아졌을 것이고, 문화
향유력이 소리, 음식, 서예 등등 전주의
문화적 코드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전주에는 4개의 성문 밖에
정기적으로 장이 섰습니다. 남문밖 시장
은 2일장으로 생활용품과 곡식을 거래
하는 장터였으며, 동문밖 시장은 9일장
으로 한약재와 특용장물의 장터가, 서문
밖 시장은 7일장으로 소금, 깨와 같은
양념과 어물이, 북문밖 시장은 4일장으
로 비단같은 포목과 잡곡을 거래하였다
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천에 놓인
다리를 중심으로 구별된 상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었습니다. 싸전다리는 말 그대
로 싸전이 중심이었고, 매곡교 부근은
쇠전 강변이라 해서 우시장이 열렸으며,
서천교는 설대전다리라 해서 담뱃대 장
수들이 좌판을 깔았고, 완산교는 소금장
수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소금전다리
라 불렸습니다. 이외에도 성 안에는 상
설 점포들이 들어섰으며, 거래품목들은
유기, 주석, 은 제품 등이었습니다. 결국
성밖은 먹거리 중심의 시장이었고 성안
시장은 수공예품 등을 파는 공산품 상점
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5일장으로 열리던 조선시대 전주의

장터는 일본의 시장지배에 따라 정기시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14년 일본의
시장규칙에 의해 재편되는 장터는 보통
시장, 공설시장, 어시장ㆍ야채시장, 곡
물ㆍ유가증권의 현물시장 등 각각 1호
~4호로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상설시장
으로 장터가 변하였고, 현대화한 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재래시장으로
불립니다. 남부시장은 1923년 서문시
장과 통합된 이래, 전주사람들에게는 잊
을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재래시
장의 상징입니다. 2일, 7일 5일장이 섰
던 남문밖 시장과 서문밖 시장의 통합은
일제의 시장규칙 뿐만이 아니라 강점이
후 도시 상권을 장악해 나가는 일본의
경제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변질되었
습니다. 전주의 남문밖ㆍ서문밖 시장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완산칠봉과
유연대를 잇는 능선에서 쏘아대던 관군
의 대포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터라, 일
본이 전주를 강점하고 식민지배를 시행
했을 당시 시장의 점포라 해야 천변에
세워진 임시 가설점포들이 대부분이었
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문밖 성벽 밑에
자리 잡은 일본인들은 성벽이 헐려지면
서 성벽이 있던 길을 따라 서쪽에서 남
문방향으로 상권을 확장하게 되면서
1920년대 무렵에 이르러서는 다이쇼마
치(현 웨딩거리)를 중심으로 전주의 상

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즈음에 바로 서
문밖 시장은 남문밖 시장으로 통합되었
습니다.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
격되자, 남부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확장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1936년 10월 드
디어 8동 36호의 시장건물이 증축되었
고, 1937년에는 5천8백26평의 면적
에 1등 상설점포 25호 225평, 2등 상
설점포 11호 82평, 보통상설점포 44동
813평, 어채시장 1동 63평, 기타 사무
소, 화장실 등이 세워졌고, 노점 1300
평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남부시장을 대대적으로 증개축한 일

본은 1등점포 25엔20
전, 2등점포 22엔50
전, 보통점포 19엔80
전을 거두었으며, 노점
사용료는 1년간 1만
889엔11전에 달하였
습니다. 남문밖 시장에
서만 물품 거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축용
목재시장은 남문밖 시
장에서 거래되었지만
일반 서민들을 위한 땔
나무는 남문밖 시장 이
외에도 초록바위 밑 즉
남부시장 건너편에 장
날이면 줄지어 나무 등
짐이 놓여 있었다고 합

니다. 
건물과 상거래가 근대화되었다고 하

지만 시장 속의 문화는 여전했습니다. 
“솥 뚜껑만 한 유성기 나발대에서

울려오는 화중선의 노래가락에 장단 가
락이나 치다가 만병수 한병을 사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곳이며, “남루한 옷을
입은 중국 사람이 곰이나 원숭이, 뱀 따
위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재롱을 떠
는” “품바타령”이 들리는 그런 민중
의 삶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런 남문
밖장과 천변의 풍경은 해방 이후에도 한
참 동안 지속된 듯하다. 이런 모습이 사

라지기 시작한 것은 1968년에 시작된
남부시장 근대화 사업입니다. 남부시장
근대화는 총 8천3백 여 평에 점포 11동
(2,347개), 소요자금 6억1천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천변의 민중 문화가 점차 사라지
게 됨에 따라, 재래시장에 남은 우리들
의 상거래 문화는 그저 흥정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수백년 우리들이 이어온
장터와 장터문화를 부활시키는 것이 곧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지는
않을까? 

/ 역사문화콘텐츠전공 교수

전주남부시장의 '희망가', 그 변화상 

홍성덕 교수가 들려주는‘전주. 전주사람들’이야기 ⑨

건물과 상거래가 근대화되었지만 시장 속의 문화는 여전해...
수백 년 이어온 장터와 장터문화 부활시켜 재래시장 활성화되길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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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 부는 여풍이 거
세다. 대학의 수석 졸업자, 각종 고
시 및 전문직 시험 합격자 이름에서
여성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더 이
상 어렵지 않으며 그 수는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 가까이에서는 필자가
전공하고 있는 경영학 강의실에도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학생의 수
가 매우 적었으나 지금은 절반에 가
까운 여학생 수강생을 만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마
케팅 영역 역시 여풍의 영향에서 예
외가 아니어 최근 시장에서 여성 소
비자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강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마케팅에서 여
성 소비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
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이는 앞서 말한 사회의 여풍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직 진출이 증가
하고 이로 인해 높아진 여성의 사회
적 지위는 소득의 증가와 연결된다.
실제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 맞벌이 부부 5쌍 중 1쌍은

부인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결국 소득의 증가로 높아
진 여성의 구매력으로 시장 내 여성
시장의 매력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구매결정 능력과 연
관되어 있다. 여성은 실제 시장의 많
은 제품의 구매를 결정한다. 여성은
자신의 욕구 해결을 위해 개인적 구
매를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구매
대표자로 가족을 대표해 구매를 결
정하기 때문이다. 집안에 있는 제품
들의 대부분이 여성(엄마 또는 딸)에
의해 구매가 결정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남성 중심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시장에서
도 여성이 구매를 결정하는 비율은
60%가 넘는다는 것이다. 국내 피자
회사인 ‘미스터피자’는 고객 분석
결과, 주고객의 대부분이 여성일 뿐
만 아니라 매장을 방문하는 남성의
70%가 여성의 손에 끌려옴을 발견
하여 ‘여성들을 위한 피자’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탄생시켰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수다스러움은
시장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
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여성은 타고
난 스토리텔러(story teller)이다. 학
교에서 매일 만나는 친구와 하루 종
일 같이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서 전

화 통화와 카톡으로 또 한 시간을 이
야기한 후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이
야기하자고 하는게 바로 여성이다.
옆에 있는 모르는 아줌마와 바로 친
구가 되어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사람 또한 여성이다. 제품의 구매와
사용 경험 역시 여성들의 대화 주제
에 빠질 수 없다. 결국 여성은 구매
결정자일 뿐 아니라 정보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구매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구매영향력자인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시장의 변화는 우
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 소비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내 핵심
위치에 있는 여성 소비자를 잘 이해
할 수 있는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마
케팅 직종에서 여성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의 기회가 있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케터가 되고
싶은 남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여심(여심)을 아는 것은 분명
훌륭한 마케터가 되는데 자양분이
될테니, 미래의 마케터를 꿈꾸는 남
학생들은 이 따사로운 5월, 잠시 마
케팅 책을 덮고 여자친구와 데이트
를 하러 나가는 건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마케팅에 부는 여풍(女風)”

지난 5월 15일은 제31회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의 날
행사는 54년 전인 1958년 충남 논산 강경여고에서 시
작되어 1963년 5월26일이 ‘은사의 날’로 제정했고,
1964년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날을 스승의 날로 바꿨다.
이듬해인 1965년 스승의 날 기념일을 세종대왕 탄신일
인 5월15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교육으로 극
복하고자 시작된 교육주간이 벌써 6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스승의 날이
포함된 14일부터 20일까지를 제60회 교육주간으로 정
하고 ‘행복한 학교 따뜻한 교실’이라는 주제를 정했
다. 특히 올해 교육주간은 학교폭력 근절 실천주간으로
삼아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벌였다. 그 중에 하나가 서
로서로에게 ‘감사합니다’와 같은 따뜻한 응원의 메시
지를 전화, 문자메세지, SNS를 통해 전하기 운동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현장은 위기
에 처해있다. 학교폭력과 공교육 교실붕괴는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스승의 날, 교육주간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
안은 복음으로 낳는 교육(고전 4:14-20)이다. 복음으
로 낳는 교육이란 첫째, 일만 스승이 아니라 진정한 아
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부끄
럽게 하지 않는 교육을 의미하며, 둘째, 본받게 하는 교
육, 셋째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진리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전달 수준
의 교육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능력을
회복하는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야 하며 사랑과 겸손으
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공동체는 ‘사랑과 믿음’으로 하
나 될 것이며 결국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 질것이다. 제60
회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대학의 구성원간에 사랑과
배려, 이해와 소속감, 안전, 친밀함, 신뢰감이 이루어져
복음으로 낳은 교육현장이 실현되길 우리 서로 노력하자.

<제60회 교육주간을 맞아>

요즈음 청년실업이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래이
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1966년
252만 명이었던 전라북도의 인구는 일자리 문제로 인
해 점점 감소하다가 1999년에는 200만명 아래로 떨
어지더니 급기야 2009년도에는 185만명까지 하락하
였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주요인은 전
북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하
여  타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전북지역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서는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
라북도는 2012년을 맞이하여 괜찮은 일자리 44천개
창출, 100개 기업유치, 전북형 창업 2개 사업, 취업지
원 및 인력양성사업 12개 사업, 지역특화 사업 30개
등 총 62개 사업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마
련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중 대학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으로는, 전북형
고용보조금 사업으로 청년취업 사업을 확대하여 올해
에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문사회, 예체능
계, 이공계 중심의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확대하며, 취
업연계형 계약학과를 5개 분야 7개 과정을 신설하고,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지
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그랜드 취업박람회, 취업페
스티벌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대학도 대학
생 일자리창출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대
학의 발전은 지역사회와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지역
이 발전하면 대학도 발전하기 마련이다. 전라북도의 대
학생 일자리 창출계획에 맞추어 우리대학의 모든 역량
을 산·학·관 협력에 집중하여 대학의 발전도 도모하
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전라북도의 일자리창출 노력>

사  설
교수칼럼
임승희 교수 (경영학부)

“태권도는 나의 인생!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며”

미니인터뷰
태권도의 차세대 선두주자 김재민 학우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
재민 학우(사진/ 체육.2)를 만났다.
약간 거친 이미지일 것이라 생각했
는데 패션모델을 보는 듯했다. 훤칠
한 키에 잘생긴 얼굴, 수줍은 웃음이
매력적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주대를 빛낸
태권도 선수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랑
스러운  김재민 학우의 이야기를 들
어보자.

Q 그간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을 거뒀다. 그간의 전적이 궁금하다.
A 2011년 제38회 대학연맹개인
선수권대회 남자 -87kg 급에서 2
위를 했다. 중간에 부상으로 힘든 시
기를 보내다가 11월 제20회 국방부
장관기 전국대항 태권도대회 겸
2012년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예선
대회에서 1위를 했다.

Q 대단하다. 태권도는 김선수에
게 어떤 의미인가
A‘태권도는 나의 인생’ 이다.

중 1때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태권도와 함께 했다.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할 것
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Q 제주도 출신이라고 들었다. 어
떻게 전주대에 오게 되었나.
A 고3때 실적이 없어서 진학에

고민이 많았다. 코치님과 학원관장
님을 통해 최광근 교수님을 만난 것
이 행운이었다. 처음 전주에 와서는
낯설고 외로웠다. 지금도 가끔 집생
각이 난다. (웃음) 

Q 운동을 흔히 자기와의 싸움이
라고 하는데 본인만의 자기관리 방
법은?
A 하루에 3~5시간씩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 홍삼과 비타민을 챙겨
먹기도 하고...... 

Q 태권도와 학업을 병행하기 어
려울텐데
A 매일 새벽, 야간과 전공실기시

간 등 하루 5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수업시간이 힘
들지만 학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
력한다.

Q 멘토로 삼는 분이 있는지? 
A 최광근 교수님이 정신적 지주

다. 큰 실적이 없던 나를 대학에서
기량이 꽃피도록 세심하게 잘 지도
해주시고 정신적인 면도 많이 이끌
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A 모든 운동선수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다. 나 역시 올림픽 금메달
의 꿈을 갖고 있으며 가끔        씩
올림픽 시상대에 서는 상상을 하면
소름이 끼친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
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2016년 리
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시상대 가
장 높은 곳에 서고 싶다.  선수생활
을 마친 후에는 현재 지도교수님이
신 최광근 교수님과 같은 유능하고
멋진 지도자가 되어서 좋은 선수를
양성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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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아는것이 힘이다
/ 21세기의 문화·포스트모더니즘

심상욱 교수

(영미언어문화전공)

“
”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과 예술에 국한된 문예적 개념

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중문화, 가전제품, 역사, 일상생활 등 보

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21세기의 문화 현상이다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영향을 받지 않

은 학문 영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
즘은 학문 영역을 뛰어넘어 20세기 후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다. 실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과 예술에 국한된 문
예적 개념만이 아닌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21
세기의 문화 현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역사에 나타난 여러 사조들과 마찬
가지로 어떤 단일한 운동이나 경향이 아닌 2차 세계 대전이래
나타난 문화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
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기원은 프랑스에서 데리다나 푸코
등이 니체가 보인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출발하
여 모더니티의 해부학이라 부르는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조는 니체나 데리다 등이 유럽중심주의 또는 로
고스(이성)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기원’이나 ‘중심’개념
을 ‘해체’하면서 나타났으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보
다는 미국의 ‘예일대학학파’에 의해 미국에서 뿌리내려 포
스트모더니즘을 탄생 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modernism)에 포스트(post)라
는 접두어가 첨가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하는 과
정에 ‘탈모더니즘’이나 ‘후기모더니즘’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나, post가 against(반대한), beyond(초월한), after(후에)
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포스
트모더니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모더니즘이 다분
히 유럽의 산물이었다고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다분히 미
국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한국에는 포
스트모더니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
대에 TV, 컴퓨터, 특히 SNS(인터넷 웹상에서 서비스) 등과 같
은 미디어 매체의 보급으로 한국문화 역시 포스트모던 문화의
주류 속에 있다. 

II. 대중문화 속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사회의 유산이다. 대중사회 안에서
는 전통적인 의미의 충성심이나 연대감 그리고 협력과 같은 개
념들이 해이해지거나  해체되고,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대중이
점차 분파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온갖 형태의 질과 양으로,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이 온갖
형태의 질과 양으로 함께 어우러진 천 조각과 같으며, 모든 것
들이 서로 분류될 수 없게 섞여 있어 화학실험실의 실험용기와
같은 복잡한 형이상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용광로와 같
은 사회’(melting pot society)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
계급과 개인적 상황 사이의 상관관계는 훨씬 애매하여 이해하
기가 어렵고, 가정과 같은 전통적인 권위의 중심역할을 한 것
들이 구속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사회를 선도하는 의견들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처럼 되어가고 있다. 

점차 미국사회는 ‘샐러드 보울 사회’(salad bowl soci-
ety)로 변모를 보이면서 미국인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무시되어 왔거나 소홀히 취급되어온 장르들이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중심부로 부상하는데서 잘 나타난다. 미
국의 경우 흑인 음악이나 멕시코의 록 음악과 같은 소수 민족
의 문화가 백인들로부터 점차 관심을 받게 되면서 문화적 상대
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이 중시되게 되었다. 미
술에서는 팝 아트, 문학에서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탐정소설 등
이 중심적인 문학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
문화는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III. 포스트모던 도시
포스트모던성을  나타내는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용어는 처

음에는 ‘도시 산업화’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으나 다음에는
‘시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지칭하는 용어
와 연계되면서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 체제의 복잡한 윤곽을
다를 수 있는 용어로 정착 되었다. 이러한 분야가 한 곳에 모여
질 수 있는 곳은 바로 도시계획으로 생활공간의 설계와 건설이
란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다. 도
시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건축 분야로 그러한 건축들이 모여
있는 곳이 도시로 ‘전주시’에 있는 ‘전주대학교의 스타세
터’ 건물은 포스트모던 건축양식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
다.  

미국의 도시 중 LA는 포스트모던 도시라고 불리 운다. 이
도시는 이미 오래 전에 구성되어 제각기 분산되어 있어서 연관
성은 찾아 볼 수 없다. 이 도시는 평행 사변형의 고속도로가 있
어서 이곳 사람들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이
도시는 각기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소지역이 서로 모여서
이루어진 대도시이다. LA가 시사하는 것은 수 천년 동안 서양
도시계획의 이론과 실제의 지침이 되어온 구심점을 가지는 도
시설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LA는 단일한 법칙
하에 도시계획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철
학에서 메타 담화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상통한다. LA에 있는

모든 것은 단일한 법칙 하에 수용될 수 없으며, 그곳의 특징을
일원화시켜 설명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양면성 내지는 다양성 때문에
단일한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상
파울루에서도 볼 수 있다. 상 파울루는 다수가 융합하여 제3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닌, 다수가 서로를  하나의 개체로서 인
정하고 존재를 공유하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상파울루는 하나
의 절대적인 얼굴을 갖고 있지 않다. 상파울루는 브라질의 모
든 얼굴을 갖고 있으며, 또한 세계의 모든 얼굴을 갖고 있다.
이곳에는 풍요와 빈곤, 고상함과 천박함, 현대와 원시, 동양과
서양, 노동과 휴식, 전통과 그 전통을 거부하는 조용한 반란,
아름다움과 조잡함 등이 한데 더불어 있다.

IV. 포스트모던 역사, 가전제품, 그리고 마무리

‘역사는 정복자들에 의하여 기술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정복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역사를 기술한다는 말이
다. 이런 과정에서 피정복자들의 입장은 당연히 왜곡되고 은폐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역사는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
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인디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
면 미국의 발견은 침략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백년동안

의 고독』에서 포스트모던 역사관을 볼 수 있다. 1982년
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이 소설은  현대의 고전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역사기술의 문제점을 극적으
로 형상화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바나나 회
사에 맞서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엄령이 선포되
고 무려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부군에 의하여
학살된다. 정부 관리들은 역 광장에서 기관총으로 무참
하게 살해한 노동자들의 시체를 한밤중에 화물차에
실어다가 먼 바닷물 속에 수장해버린다. 그러나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계략으로 이 엄청난 사
건은 그 진상이 철저하게 은폐되고 호도된
다. 파업을 주도 했던 호세가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후 마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 역
사가들은 이 사건을 아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거나 설령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과 전혀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한낱 권
력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조작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기술은 포스트모던 역사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의 자데 교수의 퍼지(fuzzy)이론은 현재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퍼지 가전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퍼지’
의 의미는 ‘대략,’ ‘대충, ‘애매모호한, ‘보드라운’ 등
인데, 이 이론을 발표한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가전제품에 이
이론이 적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1980년대에 들
어서면서 이 이론이 가전제품에 사용되면서 퍼지 세탁기, 카메
라, 에어컨 등을 만들어 내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세탁기
가 척척 알아서 모든 색깔의 옷을 그 색에 알맞게 빨아주고, 카
메라는 태양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 명암을 조절해 준다. 서구
의 학자들은 애매모호한 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퍼지이론
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동양의 학자들은 이 이론을 보다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시켜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얼굴
에는 흔히 한 집안 식구 사이에서 발
견되는 혈육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세계 도처
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포스
트모더니즘은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
로 동서양 구별 없이 끊임없이 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
을 읽고 난 독자들이 포스트모더니
즘을 이해하는데 다른 의견을 갖는
다면 그 자체는 또 하나의 포스트모
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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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아는것이 힘이다
/ 21세기의 문화·포스트모더니즘

심상욱 교수

(영미언어문화전공)

“
”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과 예술에 국한된 문예적 개념

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중문화, 가전제품, 역사, 일상생활 등 보

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21세기의 문화 현상이다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영향을 받지 않

은 학문 영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
즘은 학문 영역을 뛰어넘어 20세기 후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다. 실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과 예술에 국한된 문
예적 개념만이 아닌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21
세기의 문화 현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역사에 나타난 여러 사조들과 마찬
가지로 어떤 단일한 운동이나 경향이 아닌 2차 세계 대전이래
나타난 문화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
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기원은 프랑스에서 데리다나 푸코
등이 니체가 보인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출발하
여 모더니티의 해부학이라 부르는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조는 니체나 데리다 등이 유럽중심주의 또는 로
고스(이성)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기원’이나 ‘중심’개념
을 ‘해체’하면서 나타났으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보
다는 미국의 ‘예일대학학파’에 의해 미국에서 뿌리내려 포
스트모더니즘을 탄생 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modernism)에 포스트(post)라
는 접두어가 첨가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하는 과
정에 ‘탈모더니즘’이나 ‘후기모더니즘’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나, post가 against(반대한), beyond(초월한), after(후에)
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포스
트모더니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모더니즘이 다분
히 유럽의 산물이었다고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다분히 미
국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한국에는 포
스트모더니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
대에 TV, 컴퓨터, 특히 SNS(인터넷 웹상에서 서비스) 등과 같
은 미디어 매체의 보급으로 한국문화 역시 포스트모던 문화의
주류 속에 있다. 

II. 대중문화 속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사회의 유산이다. 대중사회 안에서
는 전통적인 의미의 충성심이나 연대감 그리고 협력과 같은 개
념들이 해이해지거나  해체되고,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대중이
점차 분파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온갖 형태의 질과 양으로,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이 온갖
형태의 질과 양으로 함께 어우러진 천 조각과 같으며, 모든 것
들이 서로 분류될 수 없게 섞여 있어 화학실험실의 실험용기와
같은 복잡한 형이상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용광로와 같
은 사회’(melting pot society)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
계급과 개인적 상황 사이의 상관관계는 훨씬 애매하여 이해하
기가 어렵고, 가정과 같은 전통적인 권위의 중심역할을 한 것
들이 구속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사회를 선도하는 의견들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처럼 되어가고 있다. 

점차 미국사회는 ‘샐러드 보울 사회’(salad bowl soci-
ety)로 변모를 보이면서 미국인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무시되어 왔거나 소홀히 취급되어온 장르들이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중심부로 부상하는데서 잘 나타난다. 미
국의 경우 흑인 음악이나 멕시코의 록 음악과 같은 소수 민족
의 문화가 백인들로부터 점차 관심을 받게 되면서 문화적 상대
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이 중시되게 되었다. 미
술에서는 팝 아트, 문학에서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탐정소설 등
이 중심적인 문학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
문화는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III. 포스트모던 도시
포스트모던성을  나타내는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용어는 처

음에는 ‘도시 산업화’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으나 다음에는
‘시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지칭하는 용어
와 연계되면서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 체제의 복잡한 윤곽을
다를 수 있는 용어로 정착 되었다. 이러한 분야가 한 곳에 모여
질 수 있는 곳은 바로 도시계획으로 생활공간의 설계와 건설이
란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다. 도
시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건축 분야로 그러한 건축들이 모여
있는 곳이 도시로 ‘전주시’에 있는 ‘전주대학교의 스타세
터’ 건물은 포스트모던 건축양식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
다.  

미국의 도시 중 LA는 포스트모던 도시라고 불리 운다. 이
도시는 이미 오래 전에 구성되어 제각기 분산되어 있어서 연관
성은 찾아 볼 수 없다. 이 도시는 평행 사변형의 고속도로가 있
어서 이곳 사람들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이
도시는 각기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소지역이 서로 모여서
이루어진 대도시이다. LA가 시사하는 것은 수 천년 동안 서양
도시계획의 이론과 실제의 지침이 되어온 구심점을 가지는 도
시설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LA는 단일한 법칙
하에 도시계획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철
학에서 메타 담화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상통한다. LA에 있는

모든 것은 단일한 법칙 하에 수용될 수 없으며, 그곳의 특징을
일원화시켜 설명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양면성 내지는 다양성 때문에
단일한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상
파울루에서도 볼 수 있다. 상 파울루는 다수가 융합하여 제3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닌, 다수가 서로를  하나의 개체로서 인
정하고 존재를 공유하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상파울루는 하나
의 절대적인 얼굴을 갖고 있지 않다. 상파울루는 브라질의 모
든 얼굴을 갖고 있으며, 또한 세계의 모든 얼굴을 갖고 있다.
이곳에는 풍요와 빈곤, 고상함과 천박함, 현대와 원시, 동양과
서양, 노동과 휴식, 전통과 그 전통을 거부하는 조용한 반란,
아름다움과 조잡함 등이 한데 더불어 있다.

IV. 포스트모던 역사, 가전제품, 그리고 마무리

‘역사는 정복자들에 의하여 기술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정복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역사를 기술한다는 말이
다. 이런 과정에서 피정복자들의 입장은 당연히 왜곡되고 은폐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역사는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
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인디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
면 미국의 발견은 침략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백년동안

의 고독』에서 포스트모던 역사관을 볼 수 있다. 1982년
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이 소설은  현대의 고전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역사기술의 문제점을 극적으
로 형상화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바나나 회
사에 맞서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엄령이 선포되
고 무려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부군에 의하여
학살된다. 정부 관리들은 역 광장에서 기관총으로 무참
하게 살해한 노동자들의 시체를 한밤중에 화물차에
실어다가 먼 바닷물 속에 수장해버린다. 그러나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계략으로 이 엄청난 사
건은 그 진상이 철저하게 은폐되고 호도된
다. 파업을 주도 했던 호세가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후 마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 역
사가들은 이 사건을 아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거나 설령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과 전혀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한낱 권
력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조작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기술은 포스트모던 역사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의 자데 교수의 퍼지(fuzzy)이론은 현재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퍼지 가전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퍼지’
의 의미는 ‘대략,’ ‘대충, ‘애매모호한, ‘보드라운’ 등
인데, 이 이론을 발표한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가전제품에 이
이론이 적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1980년대에 들
어서면서 이 이론이 가전제품에 사용되면서 퍼지 세탁기, 카메
라, 에어컨 등을 만들어 내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세탁기
가 척척 알아서 모든 색깔의 옷을 그 색에 알맞게 빨아주고, 카
메라는 태양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 명암을 조절해 준다. 서구
의 학자들은 애매모호한 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퍼지이론
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동양의 학자들은 이 이론을 보다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시켜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얼굴
에는 흔히 한 집안 식구 사이에서 발
견되는 혈육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세계 도처
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포스
트모더니즘은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
로 동서양 구별 없이 끊임없이 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
을 읽고 난 독자들이 포스트모더니
즘을 이해하는데 다른 의견을 갖는
다면 그 자체는 또 하나의 포스트모
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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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분수대에서 금융보
험학과 손해사정사준비반 학생들이 김광
국 지도교수와 함께 손해사정사 1차 시
험에서 합격을 축하하는 세레모니가 펼
쳐졌다. 이 자리에서 김광국 교수를 만나
그간의 일을 들어봤다.」

기자 : 축하드린다. 금융보험학과가
손해사정인 양성의 산실이라는 명성은
벌서 오래 전 일이다.

김교수 : 최근 5년간 전국 최고의 합격
자를 배출해왔다. 올해는 20명의 2차 합
격자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다른 대학 학생들도 도움
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기꺼이 도움을 주
고 있다.

기자 :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손해
사정사 준비반을 지도했나.

김교수 : 금융보험학과 교수님들(김종
국, 양희산, 은종성, 김광국) 모두 헌신적
으로 지도하고 있다. 1997년도 입사 이
전에 시간강사 시절부터 손해사정사반을
지도하게 되었다. 자격증 없는 지방대학
생들에게 높은 연봉의 보험회사에 입사
하는 길이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손해
사정사에 합격시키는 것이 절실했다.

기자 : 손해사정사가 구체적으로 무엇
을 하는 지 말씀해 달라.

김교수 : 화재사고, 해상사고, 자동차사
고, 상해사고, 질병사고 등이 발생되었을
때 사고원인 분석, 손해액의 사정, 보험
사의 책임여부 판단 및 지급보험금의 산

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보험업법에 의하여 유자격자만 손해사

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현
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담당부서의 직원
들은 모두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지녀야
하고, 한 손해사정사 아래 2명의 보조인
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자격자
들의 많은 수가 변호사처럼 개업하여 화
재사고, 해상사고, 자동차사고, 상해사고,
질병사고 등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
고 있다. 

기자 : 굉장히 광범위하게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김교수 : 손해사정사로 합격하면 대부
분 보험회사 손해사정담당자로 취업이
되고,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10년 개정 보험업법의 시행으
로, 그간 손해사정사의 고용이 의무화되
어 있지 않던 생명보험회사까지 고용이
강제화됨으로써,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의
손해사정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어 손해사정사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최근 우리 학과에서 손해사정사를 합격
하고 보험회사에 근무중인 졸업생들의
급여를 조사해봤다. 2010년에 여러명의
졸업생들이 S보험회사 과장으로 승진하
였는데 과장 초봉이 1억원을 넘더라. 취
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소식은 우리 금
융보험학과 학생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
어주고 있다. 

기자 : 듣고 보니 놀랍다. 교수님들의
헌신이 없으면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들
이다. 

김교수 : 교수님들의 노력도 노력이지
만 열심히 따라와주고 있는 학생들이 고
맙다. 또한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하
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학교
측에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다. 기대에 부
응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자 : 와아~ 갑자기 손해사정사를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웃음)

김교수 : 언제든지 환영한다.

기자 : 손해사정사 합격을 위하여 금
융보험학과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
는가?

매년 손해사정사반을 구성하여 지도하
고 있다. 겨울방학 시작(12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1차시험 대비반을 , 1차시험
이 끝나자마자 바로 2차시험대비반을 8
월말까지 운영한다. 

2012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1주일에 3-4회씩 강의하고,
모의고사 실시하고, 채점하여 첨삭지도
하면서 지낼 예정이다.

2차시험이 끝나면, 다시 9월 초부터
보험심사역, CKLU, 보험중개사 등의 보
험전문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개설
하고,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다시
2013년도 손해사정사 1차시험 준비에
들어간다.

기자 : 손해사정사 준비반이나 금융보
험학과에 교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김교수 : 손해사정사를 보다 특화해 나
아갈 것이다. 여기에 CKLU, 보험중개사,
보험심사역 등과 같은 보험전문인 자격
증의 합격자를 더 키워나갈 예정이며, 영
어 토익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가 너무 낮아 좋은 보
험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를 보면 너
무 가슴 아프다.

기자 : 학생들에게 평소 공부 외에 강
조하는 것이 있는지

김교수 : 우리 전주대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다양
하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발표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정
규교과목 시간에도 5분 스피치를 할 학
생에게는 한 학기동안 아무 때나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발표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
서 이미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수험준비
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
도 제공하고 있다. 모두 발표력을 길러주
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에 더 노력하겠
다.

기자 : 좌우명은?
김교수 :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

합은 잘하되 나의 주관은 명확하게 지키
자고 늘 생각하며 살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에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기자 : 마지막으로 전주대신문 독자들
에게 한 말씀

김교수 : 전주대생 여러분, 아직 목표
설정을 못하였으면 지금 바로 목표를 설
정하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란다. 반드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르
기 바란다. 실패한 사람의 말은 듣지 말
라.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은 늘 ‘안된
다’, ‘위험하다’, ‘하면 뭐하나’ 등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므로 그 사람의 이
야기를 들으면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다.
설령 다소 허황되더라도 ‘하면 된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고, 지금 바로 뜻을 세워 나아갈
것을 권한다. 

[만나고싶은 사람, 듣고싶은 이야기]

손해사정사 준비반을 지도하고 있는
김광국 교수

‘지금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라, ‘지금 바로’

남과 화합은 잘하되 나의 주관은 명확하게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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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불과 3개월인데, 안녕이란 말이
어색할 만큼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다. 

나는 지금 친구와 함께 Western
Australia의 East Perth 에서 살고 있
어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 리무진버스에
오르는데 군대가기 전 버스에 탄 느낌이
들더라. 

그러나 한편의 설레임이 더해졌어.
항공료를 아끼기 위해 홍콩을 경유하

는 비행기를 탔어. 어리둥절 앉아 있다보
니 어느새 호주에 도착. 나도 한국에선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택시를 타

는 것도 길 하나 찾는 것도 제대로 못했
어. 묻고 또 물어야 했고 그러면서 더듬
더듬 영어인지 무엇인지.....한동안 어려
웠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캐나다 한 커플
과 베트남 두 사람까지 총 6명이 살고 있
어. 다들 영어를 잘하니 영어에 많은 도
움이 돼. 같이 사는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보금자리를 얻음과 동시에 마음의 안정
도 찾았어.

여기에 온 다음날부터 한 주동안은 이
곳이 어딘지 파악하기 위해 무작정 집을
나갔는데 호주는 길에 이름이 있고 표지

판까지 잘 되어있어 좋더라. 그렇게 일주
일 동안은 적응시간으로 정하고 핸드폰
도 개통, 은행계좌 개설, 그리고 머리를
잘랐어. 그런데 호주 미용실은 머리를 안
감겨주는거야. 물을 아끼기 위해서라나?
나는 그 당시에 그게 인종차별인 줄 알
았는데  자격지심이었던거지.
또 일주일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일자

리를 구하러 길을 나섰어. 한국에 있을
당시 작성해 놓은 이력서를 캐나다 친구
들에게 검사를 부탁했어. 설마 했더니 역
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수정되었고 정
말 내가 작성한 이력서는 몇줄 안되더라.
이렇게 고친 이력서를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러 갔어. 이 때 내가 사용한 방법은
‘무조건’ 이야. I'm lookin for job. 과
Can you recive my resume? 를 외치
며 엄청난 이력서를 내고 다녔는데도 연
락은 오지 않았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온 한국인들이 호주인 가게에서 일을 구
하지 못하면 한국인 식당, 그것도 안되
면 고기공장과 과일,채소 농장에 가서 일
을 한 대. 나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친구
와 호주인 가게가 아니면 일자리를 얻지
말자고 결심하고 이력서를 열심히 냈는
데 어느 곳에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한국인 식당에 이력서를 내
려고 유명한 한국 호텔 식당에 들어갔어.
친구와 함께 이력서를 내고 오는 길에 우
리가 처음 했던 다짐이 생각나서 집 근
처에 호주 호텔식당에 이력서를 내봤어.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 핸드폰이 울렸어. 그
전화는 바로 한국호텔식당에서 온 전화
였어. 친구는 일자리를 구하게 된거야.
처음에는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친구만
이라도 일자리를 구한 것이 얼마나 다행
인가하는 생각을 했어. 

나는 백수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
데 여기에 온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루 빨
리 취업을 해야 했어. 조급한 마음에 하
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나에게도 드디
어 전화가 왔어. 뭐라고 하는데 뭔 진 잘
모르고 'ok' 만 반복해서 말했지. 그래도
알아들은 건 오후 6시에 면접을 보자는
거였어. 기쁜 마음에 전화를 끊고 보니
어딘지 모르겠는거야. 하도 이력서를 많
이 내고 다닌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 그
래서 캐나다 친구에게 상황을 얘기를 했
더니. 한번 더 전화해서 물어보면 영어를
못하는 걸로 파악하고 안뽑을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몇시간 동안 고
민했어. 그래도 어딘지 모르면 기회조차
안주어 질 것이라는 생각에 전화하는 것
을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영
어로 준비한 뒤 통화했던 그 번호로 전
화를 했어. 그 사람은 다시 한 번 가게 이
름을 말해줬으며 문자까지 위치를 적어
서 보내줬어. 그렇게 그날 면접을 보고
나서 곧바로 일을 하게 됐어.. 호주사람
들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섞인 주방,
즐거운 노동이었지.
호주생활 3달, 그간 학교와 아르바이
트, 주말에는 교회를 반복했어. 처음이라
고생일거라고 했지만 처음이라 즐거워.

내가 오늘 너한테 편지를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냈던 호주 생활을 다시 한 번
생각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보니 내가 무슨 ‘맨주먹 사나이’가
된 기분이야.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
로는 더욱 재밌을 것이고 더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내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줘.  또 소식전할게.
안녕

/ 강지웅(토목환경공학. 2 휴학중)

좌충우돌 지웅이의 워킹 할러데이
“모든 게 재미있다, 그러니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신문방송국에서는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비문인 발굴을 통하여 문학분야의 
수퍼스타를 육성하기 위한 제 2회 전주대학교 수퍼스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공모부문

가. 시 : 3편 이상 제출    나. 소설 : 단편 200자 원고지 120장 내외
다. 산문(평론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에세이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공모주제 자유주제

응시자격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응모요령

가. 응모작품은 과거에 발표되었거나 현상 공모된 바 없는 순수한 창작이어야 함.
나.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해야 함.
다. 응모원고 앞 면에 응모자의 성명, 소속(학과.학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겉봉에 「수퍼스타학술문학상 응모작품」이라고 기재할 것.
라. 심사는 관련분야 권위자를 위촉하여 실시하며, 당선작 발표와 함께 그 명단을 공개함.
마 이미 발표된 작품이거나,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당선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함
바.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발표와 함께 그 명단을 공개함.

상  금

가. 시 : 당선 70만원 / 가작  30만원   나. 소설  :  당선 100만원 / 가작  50만원  
다. 산문  :  당선 70만원 / 가작  30만원 * 작품의 수준이 시상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당선자 발표 및 시상

가. 당선자는 2012년 10월 중 대학신문에 발표하고 개별 통지함.
나. 당선작은 대학신문에 게재함   다. 시상식은 2012년 11월 중에 실시함.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2.  9.  24(월) - 9. 28(금)
나. 접수장소 : 신문방송국 사무실 560-759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학생회관 3층)  ☎ 063-220-2441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라. 제출서류 - 원고 사본 2부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063-220-24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아르바이트, 교회..
반복적인 생활이지만 즐거워

▶같은 주택에 외국인 커플들이 있어 언어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강지웅학우(맨왼쪽)

<호주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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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
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70년간의 바
벨론 포로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와 긍휼, 사랑으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자신들의 수도 예루살렘으
로 돌아오는데서 부터 출발합니다. 이스
라엘 백성들이 귀환해보니 기가 막힌 상
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온 나
라가 폐허가 되어 온 도시가 참담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참담한 것은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흔적도 없
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
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힘을 모으
는 광경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70년간의 포로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참혹한 시련의 시기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
다. 포로생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기적인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부서
지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
아오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포로생활 이
전이었다면 먼저 자신의 집을 짓고 맨 마
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된 예
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기초를
놓을 때 통곡소리와 함성소리가 함께 동
시에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통곡소리는 옛 성전
즉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
생활 이전에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성전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성전 기초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통
곡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
히 회개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
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이 무너져서 이 지경이 되었다는 간절한
회개의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 기초 예배 가운데 들리는 두 번째
소리는 기쁨의 함성소리입니다. 나이 많
은 세대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반해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
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옛 성전, 즉 솔로
몬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세대로 오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
신들의 본국에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
하여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
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함성소리를 지르
는 젊은 세대의 기쁨과 예전의 웅장했던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든 세대의 통곡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존경하는 전주대학교 가족여러분! 기
억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회
개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눈물과 회
개로 씨를 뿌려야합니다. 지금은 춤추며
노래할 때가 아니라 회개하며 눈물 흘려
야 할 때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
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
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울
며 씨를 뿌리는 통곡이 곡식단을 거두는
기쁨의 함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주대학교에 회개의 통곡과 기
쁨의 함성소리가 함께 들려오기를 원합
니다. 그러나 먼저 들려야 할 소리는 회
개의 통곡소리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는 승리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은
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합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기
쁨의 함성이 소리 높여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전주대학교의 교직원들이 학
교와 후학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
리게 될 때 이 대학교에는 이런 기쁨의
노래가 캠퍼스에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학과 두 소리 ” 
(에스라3:8~13)

교정의 연두빛 아름다움이
점차 짙어지면서 라일락 향기
가 가득한 5월이다. 주님이 만
들어 주신 2012년의 초여름은
이처럼 아름다운데 세상은 점
점 더 복잡해지고 진리를 잊어
간다. ‘더 높은 비상’을 꿈꾸
며 수퍼스타를 닮아 가야 할 우
리들도 잘못된 선택과 방황으
로 헤매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
이 다 . 과 학 철 학 자  포 퍼
(K.Popper)의 말처럼 ‘삶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요즘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더욱 그 염려와 안
타까움이 커져가고 있다. 성경
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의 가치
를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과 욕
망을 포기하거나 잠시 유보하
고, 더욱 크리스천의 향기를 품
기 위해 선택하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화 ‘선택(2003)’은 비
전향 세계 최장기수로 기네스
북에 오른 김선명의 삶을 다룬
영화이다. 경기도 양평에 살던
김선명은 6.25 전쟁 당시 공산
당원이 되어 전쟁에 참전한다.
결국 국군에 생포되어 무기징
역을 선고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45년 동안 사상을 포기하는 전
향서를 쓰도록 계속 권유 받았
지만, 그는 양심이라고 믿는 자
신의 가치를 선택한다. 94살까
지 자식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만다. 2000년
김선명은 석방되어 자신이 선
택한 북으로 갔다. 이때 그는
75살의 총각이었다. 이 영화를
보면 김선명이 꿈꾸던 세상과
현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
에 왜 20대의 짧은 소견으로
결정한 가치를 평생 동안 붙들
고 살았는가 이다. 그는 45년
의 삶을 감옥에서 살면서 자신

의 꿈과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선택’을 스스로 포기했다.
선택 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중
요한 일이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것은
반드시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
다. 둘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믿음도 선택이다. 믿음을 가
질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선택
하는 것이고, 누구를 믿을 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죄와 거룩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믿음과
불신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없
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
택할 수 없다. 다니엘은 하나님
을 선택했고 세상을 버렸다. 다
니엘은 사자굴과 믿음을 선택
했고 총리자리와 생명을 버렸
다. 룻은 풍요로운 고향 모압으
로 돌아가지 않고 고난의 땅으
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선
택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
화를 버리고 광야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편
안함을 버리고 여호와를 따라
갔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
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바울
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
럼 여겼다. 이처럼 믿음은 선택
이다. 믿음은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선택인 것이
다. 선택에는 불확실함이 따른
다. 버려야할 것들이 세상에서
는 소중하고 얻기 어려운 것들
이다. 그것을 버릴 때에는 더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선택이 더 좋은
것임을 확신해야 세상 것을 버
릴 수 있다. 심지어 다니엘처럼
죽음이 더 좋은 것임을 확신해
야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이다. 
김선명이 지킨 양심은 20대

초반에 얻은 것이다. 조금만 더
다른 사람의 시각에 대해서 생
각해 봤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신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94세 노모를 그렇게 가슴 아프
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브라
이언(W. J. Bryan)의 말처럼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
라, 선택의 문제’임을 생각하
게 한다. 오늘 우리도 젊은 청
춘의 시절에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육이 아닌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현재
의 만족을 지연하며 ‘더 높은
비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선택은 믿음이다.”

윤마병 교수
(과학교육과)

진리의 샘

이용범 목사
(호남교회) 

<죽음학: 마지막을 평온하
게, 완화의료의 권유>, <남은
시간은 6개월, 인생을 충실하
게 마무리 하는 방법>과 같은
저서를 통하여 완화의료, 생
과 사에 대한 문제, 존엄한 죽
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 준 오츠 슈이치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
피스 전문의이다. 그는 실제
로 죽음 앞에 선 1천 명의 말
기 환자들이 남기는 마지막
후회들을 모아 <죽을 때 후회
하는 스물다섯 가지>란 책을
내놓았다. 

저자는 누구도 피할 수없
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내
뱉은 진솔한 고백을 스물다섯
가지의 ‘ ~했더라면’으로
서술해놓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
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
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
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
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
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
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
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
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보
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
이 맛보았더라면, 결혼했더라
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
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
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
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
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
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
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
게 생각했더라면.’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벚꽃도 후회
라는 걸 할까?’라고 스스로
에게 물으며 ‘시간에 관계없
이 꽃을 피운다는 소명을 완
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어떻게 시간에 관계없이
꽃을 피우는 생을 살 수 있을
까? 의의 면류관을 소망 삼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새롭다. “나
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
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
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
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
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게도니라”(딤후 4:7,8). 아
멘. 

/ 장선철처장(선교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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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동정
| 고  건 총장 
- 05.20(일) 대학교회 특강 ‘사랑으로 하나되는 전주대학교’

| 장선철 처장 
- 05.09(수) 연세교회 특강 - 05.10(목) 함양 목회자 세미나 특강
- 05.16(수) 여산교회 어머니기도회 특강 - 05.19(토) 수지교회 청년부 특강
- 05.22(화) 중부교회 특강 - 05.23(수) 삼천초등학교 특강
- 05.28(월) 문막 샤론교회 특강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지난 11일(금)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진위 중·고등학교에서
채플을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선교지원처와 입학지
원처가 함께 진행하는 고등학
교 채플지원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기독교고등학교의 채플
시간을 맡아 진행하고 이를 통
하여 기독교 신앙을 전할 뿐
아니라 전주대학교를 알리는
알찬 프로그램이다. 
찬양시간은 전주대학교 연

합 채플밴드가 맡아 진행하였

고, 부흥채플 설교자인 권복음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진위중·고등학교 1000여
명의 학생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
였으며 채플에 참여한 많은 학
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
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
간이 되었다. 

진위 중·고등학교의 채플
지원을 첫 시작으로, 2012년
한 해도 5~7여 곳의 학교에
채플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대학 발전을 위해 중보기도
로 후원하는 단체인 ‘전주대학교
발전 목회자협의회’(이하 전발협)
가 도내 다른 지역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발협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지역의 200여 교회 목회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조직 확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선교지원처(처장 장선
철)는 5월 11일(금) 남원, 순창, 임
실 등의 지역을 각각 방문하여 전발
협 확대를 위한 지역교회 목회자와

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정수실장(선교지원

실), 전주전발협 총무인 오성택목사
(남전주성결교회)외에,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인 임실기독교 연합회장 김
윤배목사(임실성덕교회), 김형만목
사(순창제일교회), 김범준목사(남원
동부교회), 김문일목사(남원교회)등
이 함께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남원,순
창,임실 지역 내 조직구성을 위해 일
정 등을 협의 하였으며 6월 이내에
발기인 대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발협 신규조직을 위한 간담회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에서

는 관생들의 정리정돈 습관을 생
활화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
관을 만들기 위해 4월 17일(화)

부터 제6회
BCR(Best
C l e a n
Room) 콘
테스트를
진행중이
다. 
BCR 콘
테스트 심
사 기준은
관실의 정
리정돈 및
청결상태와

에너지 절약을 중점으로 하고 있
다. 관생자치 위원회와 관생이 직
접 심사에 참여하여 청결과 에너
지 절약 캠페인의 본래 취지를 홍

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2012년  1학 기  BCR(Best
Clean Room) 콘테스트에 신청한
20개 관실 중 1차 심사를 5월
14일(월)에 진행하여 6개 관실을
선정하였다. 

2차 심사는 1차에 선정된 6개
관실을 대상으로 관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투표로 5월 16일
부터 22일까지 스타타워 1층 로
비와 스타빌 식당입구에서 진행
한다.

1·2차 심사 점수를 종합하여
2012년 1학기 BCR(Best Clean
Room) 콘테스트 우수 관실을 선
정하여 5월 24일(목) 오픈하우스
행사 당일 시상할 예정이다.

학생생활관 BCR(Best Clean Room) 콘테스트

새롭게 시작되는 2012년 일대
일양육이 첫 발걸음을 뗐다. 지난 7
일 대학교회 친교실에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모여 첫 대면의 시
간을 가졌다.

격려차 참석한 고건총장은 “일
대일 양육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기독교 정체성 위에 세워진 본교가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더욱 굳
건하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

라며 일대일 제자양육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당부
했다. 

이번 모임에는 양육자나 동반자
로 일대일 제자양육에 참여하는
2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얼굴을 알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일대일제자양육 첫 모임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5월 15일(화), 고건총장의
‘창조과학’ 특강을 부흥채
플에서 진행하였다. 
강의 전마다 채플을 수강하

는 학생들이 고건총장을 축복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별히
11시 채플에는 전주대 모든
학우를 대표하여 총학생회에
서 꽃다발을 고건총장에게 전
달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400여명의 학생들이 고건
총장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내
민 장면은 우연찮게 스승의 날
인 당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특강의 주된 내용은 그동안
과학이라고 믿어왔던 진화론
의 모순점을 밝혀 창조론의 진
실성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덧
붙여 고건총장은 “젊은 시절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알
고자 하였지만 너무나 미흡하

였던 지식으로 인해 20년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결과 오늘
날 이렇게 진화론, 창조론에 대
해서 특강을 할 수 있게 되었
다” 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희망적인 메
시지 또한 전달하였다. 

이번특강은 9시 30분 첫 채
플을 시작으로 4시 30분 마지
막채플까지 총 5회 진행되었
다. 

부흥채플, 고건총장‘창조과학’특강

진위 중·고등학교 채플 지원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에서
는 관생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1회 지정된 영화를 상영

하는 기존 스타시네마를 “우리

가 예약하는 스타시네마”라는
제목으로 주 단위 지정된 영화 상
영이 아닌 관생이 희망하는 영화
를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매주 토
요일 15시와 19시 주 2회 스타타

워 세미나실에서 상영하고 있다.
최신영화, 다큐, 단편영화 등

자신이 선호하는 영화를 함께 관
람하기 원하는 많은 관생들의 참
여를 기다린다.

학생생활관 스타시네마“우리가 예약하는 스타시네마”

청결과 에너지절약을 중점적으로

남원,순창,임실 지역 내 조직구성 협의





The JJ Globe No. 795
May 21, 2012

Published by Jeonju University, Hyoja-dong, Jeonju, Korea Tel :063-220-2442 Publisher Kern Koh, Executive Editor Byungsun Yaang, Managing Editor Scott Radford

Biweeklv News

Having been a teacher for
many years and having taught
in many different places, to
many different age levels and
skill sets, I have experienced
that ambition many teachers
experience, and that is to teach
students who are ideal stu-
dents. 

The attributes that encom-
pass an ideal student are man-
ifold: commitment to their
studies beyond social distrac-
tions, enduring motivation to
put forth their best effort, or-
ganizational skills that enable
and enhance their learning ex-
perience, dedication to ethical
standards of classroom con-
duct, willingness to embrace an
attitude that is focused on cre-
ativity and imagination, and
cooperation and open-mind-
edness in following and con-
sidering the suggestions and
dictates of their teacher.

When I think of students in a
general sense, I am presented
with a summing up of all the
students I have taught over the
years. Since I first started
teaching in the United States, in
1979, this creates quite an
amalgam of success stories
and failures. Also, teaching
students from so many differ-
ent cultures has helped meld
this image of an ideal student
into an even more defined en-

tity. 
Among the conventions of

behavior and attitude listed
above, the one that affects
student success in the most
negative way is social distrac-
tion. It is usually for social
reasons, that students are ab-
sent or tardy, do not do home-
work, text others during class,
talk or sleep in class, do not ask
questions or participate in the
lesson. Chief among these cul-
prits is absenteeism. By not
making classroom attendance
their priority, students’ miss
essential instruction resulting
in gaps of understanding; gaps
that usually are too wide to
overcome in order to fully
grasp the material.

When a student does not
consistently give their best ef-
fort they most often miss the
opportunity to make important
mental connections of the
concepts they are learning.
Lapses in focus can create
confusions that can alter the
entire understanding of a sub-
ject. This can jeopardize the
student having a complete
synthesis of the material. This
let up of effort is often the
consequence when a student’s
goal is only to get a certain
grade and not to learn a subject
for future use.

A student can lose ground in
their studies by a lack of or-
ganized preparation. When
they don’t bring books, paper,
writing utensils, they waste
time and start to form the habit
of being ill prepared. One vital
habit that the ideal student
would possess is in taking well
organized and thorough notes
and to study them regularly. 

A dedication to ethical stan-
dards of classroom conduct

helps boost a student’s confi-
dence level. When a student
cheats or exhibits rude behav-
ior, they are really indulging in
self-deception as their con-
science will naturally lower
their self-esteem. So, by
styling their learning effort on
an ethical path of honesty and
courtesy a student is free to
concentrate fully on their
studies.  

With a willingness to em-
brace an attitude that is fo-
cused on solving problems,
through creativity and imagi-
nation, a student will reap the
benefits of asking questions
and participating in lessons.
This self-motivated attitude is
optimum for students becom-
ing proficient problems solvers. 

One major frustration for
teachers is when students dis-
regard their suggestions or di-
rections. The emotional
response the teacher feels is to
conclude that the student does
not trust their ability, experi-
ence, and knowledge, thus in-
hibiting the teacher’s
enthusiasm to teach. No matter
how proficient a teacher is, if
they are to be optimally effec-
tive, they must feel that stu-
dents believe in them. Since a
teacher’s motives are well in-
tended, a student who does
follow suggestions and direc-
tions will progress more rap-
idly, thus succeeding to a
higher degree. 

Unfortunately, the ideal stu-
dent does not come along to
often. When they do arrive,
though, it is a joy to teach them
and a great reward to know
that, as their teacher, I helped
prepare them for the success
they will surely achieve.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
ance.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
ing anything." (James 1:2-4
NIV)

Niagara Falls is the collective
name for the Horseshoe Falls
and the adjacent American
Falls along with the compara-
tively small Bridal Veil Falls.
Located on the Niagara River
which drains Lake Erie into
Lake Ontario, the combined
falls form the highest flow rate
of any waterfall in the world,
with a vertical drop of more
than 165 feet (50 m). Horse-
shoe Falls is the most powerful
waterfall (vertical height along
with flow rate) in North
America.  The volume of water
approaching the falls during
peak flow season may some-

times be as much as 202,000
cubic feet (5,700 m3, 5.7 mil-
lion liters) per second. During
the summer months, 100,000
cubic feet (2,800 m3) per
second of water actually trav-
erses the falls. 

I remember visiting there
one time and I was taking pic-
tures from the top when
someone approached me from
behind: "The view is better
from the bottom," she said. I
turned around to face the one
who was speaking to me. "The
view of Niagara Falls is truly
better at the bottom," she re-
peated. So, I thought I would
take one of the famous boat
tours along the bottom of the
falls. Once I was on the boat I
now had a better grasp of the

splendour of these falls. The
view truly was better from the
bottom! 

Isn't it so in life as well?
When things are going so well
how often do we think of our
Lord? Or do we tend to forget
about Him completely? Do we
realize who He truly is? Only
one thing is for certain: When
we are facing trials, we learn to
admire how majestic God truly
is, especially when we are
waiting for Him to come
through for us. It doesn't mean
we will have an easy time. Far
from that! Even Jesus con-
firmed this: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John 16:33
NIV). However He will never
leave us, and if we are attuned
to His voice, we will discover

who He truly is. Why worry
when we know we can antici-
pate that God will come to our
aid! "I will rescue him; I will
protect him, for he acknowl-
edges my name. He wi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him;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Psalm 91:14, 15 NIV). Al-
though none of us like the val-
leys of life, they offer us an
opportunity to discover how
faithful our God truly is. The
view is truly more awesome
from the bottom. Contemplate
the splendors of our Maker
amidst our trials, and we can't
help but rejoice amidst our af-
flictions.

"The View Is Better From The Bottom" 

The Search for the Ideal Student

By Steven Lindbergh

Scott Radford

There was once a young boy
who loved all animals. He would
sit at the very top of a huge old
tree behind his house and watch
the neighborhood animals from
there. Sometimes he would
imagine that he was an orangutan
and dream for so long that he
would sleep in the tree, just as
they do.

He often went to the city’s little
zoo to visit his zoo-friends. One
night, he had a wonderful idea. He
and his father wrote letters to the
zoo. They collected money in
shopping malls for nearly 6
months. Finally, every animal in
the little zoo received a special
food treat from their home
country. The boy and his father
often talked about this day. “It
was the best day of my life dad!”
he always said, “I was zoo-
happy!”

One day he was running to
school when he saw 2 caterpil-
lars crawling on the path. He
scooped them up and put them
into his lunchbox with some let-
tuce. 

That afternoon he climbed high
into his tree and put the cater-
pillars on the highest branch. The

next morning there were 2 shiny
cocoons. He checked them every
morning and night. After 10 days
he found a hole in each cocoon.
He looked all around for 2 big
beautiful butterflies. He did not
find them. He knew they had
flown off and were probably
miles away by now.

The butterflies were certainly
a long way away. As they had
hatched in such a tall tree they
had flown higher than any other
young butterfly had flown before.
The strong wind above the trees
had pushed them thousands of
feet up into the sky and then
carried them over a thousand
kilometers in just a few hours.
Finally, the 2 butterflies came
down on a tiny island in the mid-
dle of the ocean. A month later,
butterflies filled the air, and
countless caterpillars crawled
around the island. It was a but-
terfly paradise. Soon millions of
stunning butterflies filled the sky.

Years later a yacht passed by
the tiny island. The captain saw
a colorful cloud and investigated.
Soon ‘Butterfly Island’ was a
popular destination for tourists. 

When the boy was a young
man he went to university in the
big city and studied zoology. He
did very well, as you can imagine.
Years later our young zoologist
took his girlfriend to Butterfly
Island. He proposed to her amid
a rainbow of butterflies. She cried
and cried when he asked her to
marry him. The young man was
worried. He frowned and asked
her, “Are you sad?” She grabbed
his hands then, and she looked
deeply into his eyes, “I am not
sad” she said, “I am zoo-happy!!”

TREAD CAREFULLY

By Paul Bol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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